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최초 공식 방한

제네바 (2015년 10월 8일) –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제조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수명주기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한다.  

공식 방한을 발표하면서 툰작 특별보고관은 “생명권, 보건권, 정보 및 참여권 그리고 합당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 등 여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UN 인권이사회가 위촉한 독립전문가로 전세계 유해물질 및 폐기물이 인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자문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인권에 대한 국가 의무를 실천함에 있어 어떻게 유해물질과 폐기물을 관리해 왔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총 12일에 걸친 방한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련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악, 피해자들의 증언 수집, 모범관행 조사, 비즈니스 활동 논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어린이, 여성, 근로자 등 유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에 특히 취약한 집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공식 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툰작 특별보고관은 서울, 세종시, 김포, 당진, 보령, 경주 등을 방문하며 중앙정부 관계자 및 기업,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인권 관련 이슈와 이러한 물질이 한국인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예방, 축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계당국 시민사회 및 기업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12시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기자회견은 언론인만 참석 가능하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평가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본 보고서에는 조사결과와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된다. 

-끝-

바스쿠트 툰작(터키)은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및 처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특별보고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ohchr.org/EN/Issues/Environment/ToxicWastes/Pages/SRToxicWastesIndex.aspx

참조.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일환이다. 유엔인권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로 이루어진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의 독립조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일컫는 일반용어로,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국가별 또는 주제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특별절차에 따른 전문가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특별보고관은 UN의 직원이 아니며 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는다. 정부 및 여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각자의 역량에 따라 활동한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페이지 – 대한민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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